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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
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놓은 곳이 많은데요.

용기를 직접 누르던 5살 아이에게 소독액이 튀면서 눈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났습니

다.

손 소독제를 비치해 놓은 높이와 아이의 키가 비슷해 생긴 일입니다.

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기자]

지난주 일요일,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.

승강기 버튼 앞에 비치된 손 소독제 앞으로 5살 A 양이 걸어갑니다.

까치발을 하고 소독제 뚜껑을 누르는가 싶더니, 갑자기 눈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합

니다.

용기에서 뿜어져 나온 소독제가 그만 눈에 튄 겁니다.

[A 양 아버지 : 처음에는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, 급박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, 내려오

면서 아이가 너무 눈을 따가워하고….]

아빠는 황급히 아이의 눈을 물로 씻기고 응급실로 데려갔지만, 소독제 속 독한 알코올 

성분 때문에 이미 각막에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.



하마터면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뻔했습니다.

[A 양 아버지 : 병원에 와서 정밀검사 받아보니까 까만 눈동자의 각막이 지금 아예 완

전 다 벗겨져서….]

일반적으로 손 소독제에 함유된 알코올 농도는 70~80% 사이.

안과에서 수술용으로 쓰는 소독제보다 농도가 네 배 가까이 진합니다.

눈에 그대로 닿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.

[송종석 / 고려대 구로병원 안과 교수 : 손 소독제 같은 고농도의 알코올이 눈에 들어

갔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순간 접촉하는 안구 표면이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, 그 부분에 

있는 (각막에 있는) 상피세포는 대부분 다 벗겨진다고 보면 됩니다.]

엘리베이터 안 소독제가 설치된 위치도 문제입니다.

주로 손잡이에 올려두는데 성인에게는 허리 정도 높이지만, 아이들의 경우 얼굴에 직

접 닿는 위치입니다.

소독제 용기 특성상 아이들이 분사량이나 세기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합니

다.

시중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제 대부분은 이렇게 뚜껑을 눌러 쓰는 '펌핑 용기'에 담겨 

있습니다.

이렇게 조금만 세게 눌러도 멀리까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코로나19 이후 생활필수품이 된 손 소독제.

하지만 그만큼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고려는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.

[A 양 아버지 : (주변에서도) 저희 애기처럼 눈에 (소독제가) 튀었을 때 어느 정도로 어

떻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 정도까진 잘 모르고 계셔서. 위험성이나 이런 걸 한 번씩 체

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]

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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